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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찰로 인한 통제: 중국 해경의 2023년 활동 

▶ 발행기관: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일    자: 2024년 3월 29일 

▶ 개    요   

AIS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2023년에 남중국해 주요 해역을 

매일 순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해상 순찰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중국의 핵심 평시 활동임. 필리핀과 중국간 충돌이 잦은 세컨드 

토마스 숄의 순찰 일수는 302일, 말레이시아의 원유가스 개발 지역인 

루코니아 숄의 순찰 일수는 338일에 달함. 그러나 전원을 끌 수 있는 AIS의 

특성과 상업용 AIS 시스템의 탐지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 일수들은 최소 

기준치이며 실질적인 순찰 일수는 더 많을 것임. 최근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 해경이 구단선 내 전 해역의 순찰을 

지속한다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의 충돌도 시간의 문제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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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국가의 어선이 다른 국가에겐 해적: 중국 해상민병대에 대한 대응 

▶ 발행기관: U.S. Naval Institute 

▶ 저    자: Jeffrey W. Jaeger 

▶ 일    자: 2024년 4월 

▶ 개    요   

중국 해상민병대는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으며 중국 정부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군 보조군(naval 

auxiliary)의 기준을 충족함. 따라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들이 

해상민병대의 법적 지위를 재해석하여 정책을 조정한다면 영해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해상민병대 선박들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음. 만약 중국 

정부가 해상민병대와의 연관을 부인할 경우 해당 선박들은 사나포선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사략면장을 발행하여 더욱 압박을 가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 활동의 합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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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ti.csis.org/control-by-patrol-the-china-coast-guard-in-2023/
https://www.usni.org/magazines/proceedings/2024/april/one-nations-fishing-fleet-another-nations-pirates-cou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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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인 국가해양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Mark Kennedy, Jeffrey Kucik 

▶ 일    자: 2024년 3월 28일 

▶ 개    요   

현재 미국은 사실상 상선대가 없으며 상선을 건조하거나 접안시킬 

능력과 시설이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님. 따라서 미국의 파트너국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여 경제안보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해양전략이 필요함. 해양안보를 위해 전적으로 해군에 

의존해온 지금과는 달리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건조 능력, 

세계적인 항만 네트워크와 해운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함. 유사시 

필요한 동맹국 상선대 운용계획의 사전 조율과 주요 해외항만들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한국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선박정비 

협력을 통해 현재의 선박건조 및 정비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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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해군은 모든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한다.  

▶ 발행기관: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James Holmes 

▶ 일    자: 2024년 4월 2일 

▶ 개    요   

최근 미 해군 Zeberlein 중령이 미 해군의 모든 함정이 AI 드론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KIMS Newsletter 175호에서 소개). 

이를 위해 항모를 1척 줄인다면 항모 전력의 9% 감소로 미 해군 전 

함대가 항공전력을 보유하게 됨. 물론 항모 전단은 여전히 필수적인 

전력이며 무인기는 F/A-18, F-35나 E-2D와 같은 함재기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전 함대의 ‘항공화’는 분산해양작전 

개념과 부합하며 적의 공격으로 인한 전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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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arontherocks.com/2024/03/its-time-for-a-comprehensive-national-maritime-strategy/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us-navy-should-make-every-warship-aircraft-carrier-210357

